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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20. 8. 27.(목)

총 5매(본문3, 참고2)

담당
부서

건설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주종완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김민태

∙☎ (044) 201-4597, 4962

보 도 일 시
2020년 8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8. 2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건설사업자가 앞장섭니다.

 -첫 시행 ｢건설근로자 고용평가｣ 결과…신청기업 절반 고용상황 개선

-21년부터 1∼3등급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 부여할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

노력을 평가하는 ‘건설근로자 고용평가’의 2020년 평가 결과를

발표하였다.

ㅇ 이는 지난 ’19.12월 도입( 건설산업기본법 개정) 이후 첫 평가로,

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’18년 대비 ’19년(전전년도 대비 전년도)

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～3등급을 부여하였다.

<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평가방법 >

ㅇ 전체근로자수 대비 정규직 수 비중을 기본으로, 신규채용비율 및 청년

(만 29세 미만) 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% 가산하여 산정

ㅇ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～3등급 부여(상대평가)

* (1등급) 상위30% 미만, (2등급) 상위30%～ 70% 미만, (3등급) 상위70% 이상

ㅇ ➀가족친화인증기업, ➁현장 편의시설 설치, ➂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·시행,
➃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기업은 10% 가산(증빙서류 必)

*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= 전년도 고용평가** – 전전년도 고용평가**

**
정규직 수

+ (
신규 정규직 수

× 0.1) + (
청년 신규 정규직 수

× 0.1)
전체 건설근로자 수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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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(홈페이지)*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

있으며, ’21년 평가부터는 1～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

능력평가 시 혜택(건설공사 실적 3～5%가산)가 부여된다.

*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
□ 총 4,340개사가 신청한 이번 평가에서 1～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

2,174개사(신청기업의 50.1%)이며, 이 중 877개사(신청기업의 20.2%)가

1등급을 획득하였다.

ㅇ 한편, ’18년 대비 ’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

점수가 떨어진 2,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.

전체 신청기업 (4,340개사)

←――― ’18년 대비 ’19년 정규직 고용 개선―――→ ←’18년 대비 ’19년 정규직 고용 저조→

1등급
(877개사)

2등급
(714개사)

3등급
(583개사)

등급 外
(2,166개사)

상위 30% 미만 30%이상～70%미만 상위 70% 이상

30% 70% 100%

□ 종합 전문건설사의 등급별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구분
(단위: 개사)

총

신청기업 수
1등급

(상위 30% 미만)

2등급
(30% ～ 70%)

3등급
(상위 70% 이상)

등급 외

종합건설업 1,333 (100%) 243 (18.2%) 316 (23.7%) 238 (17.9%) 536 (40.2%)

전문건설업 3,007 (100%) 634 (21.1%) 398 (13.2%) 345 (11.5%) 1,630 (54.2%)

계 4,340 (100%) 877 (20.2%) 714 (16.5%) 583 (13.4%) 2,166 (49.9%)

* 건설근로자 고용평가(’19년 고용평가- ’18년 고용평가)가 ‘0’ 또는 음수인 건설사

□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, 정규직* 고용비율은 ’18년

(57.4%, 55,031명) 대비 ’19년(59.1%, 57,555명)에 1.7p% 증가하였으며,

대형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.**

* 고용평가제도 상 ‘정규직’이란 ‘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’를 의미

** (49인 이하) 48.6 → (50～299) 54.1→ (300인 이상) 69.7 (’19년 기준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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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정규직 중 신규 정규직(2년 이상 3년 미만) 비중 역시 ’18년(16.1%)

대비 ’19년(18.1%)에 2p% 증가하였다.

ㅇ 한편, 올해 평가에 신청하여 1～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

경기(796개사), 전남(174개사), 경북(149개사) 순으로 많았다*.

* 신청 건설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

□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“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

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,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

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
ㅇ “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,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등을

더욱 정교하게 평가하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

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 반영해나갈 것”

이라고 말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

책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45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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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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